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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각양각색 다채로운 전시 열리는 인천시립박물관으로 나들이 어때요?
- 인천시립박물관, 가정의 달 맞아 특별전 <임경업의 모험>와 <플라스틱 고고학> 운영 -

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가정의 달을 맞이해 기획

특별전<임경업의 모험 –연평도 어디? 조기!>와 <플라스틱 고고학>을 

선보인다고 밝혔다.

<임경업의 모험 –연평도 어디? 조기!>는 임경업 장군의 용맹함과 충절

을 담은 연평도 설화를 주제로 한 어린이 이야기 엮기(스토리텔링) 체

험 전시이다. 

조선시대 충신인 임경업 장군이 청나라에 잡혀간 소현세자·봉림대군

을 구출하러 떠나는 여정을 담은 <연평도 해신이 된 임경업 장군> 그

림책을 바탕으로 기획됐다. 

특히 어린이들이 임경업의 지도력, 빠른 판단력과 문제해결력을 배울 

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으로 전시를 구성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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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플라스틱 고고학>은 5024년 화성의 고고학자 김아키라는 가상의 시

대와 인물을 설정하고, 그가 플라스틱을 발굴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

담았다. 

김아키는 인류가 대대로 사용해 온 소재 중 플라스틱의 특성을 분석

하고 ‘불멸’이라는 핵심어를 도출해 내는데, 관람객 역시 김아키의 

여정을 따라가 보며 노트를 필기하고 유물을 분석하는 특별한 체험을 

할 수 있다.

플라스틱이 쓰레기 또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기는 현재의 시선을 

뛰어넘어, 먼 미래에는 가치 있는 유물로 수집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

시선을 제안한다. 

손장원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“가정의 달을 맞아, 서로 색깔이 다

른 두 개의 전시를 선보이게 됐다”며 “가족들이 함께 박물관에 와

서 다양한 전시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전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

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, 공휴일이 아닌 월요일에는 휴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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